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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은 2019

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확인된 신종 감염병이다(Mini-

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0). 신종감염병에 

이환된 대부분의 환자는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만,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증 질환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후유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21).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 19

로 인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5월 30일 0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9,910명으로 확인되었다(MOHW, 2021).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말부

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는 역학적 관점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물적 방법으로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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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리적 거리확대로 인한 외로움, 우울증과 불안, 공황

장애, 신체활동과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Koh, 2020). 또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심각한 우

울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Asmundson & Taylor, 2020).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 대해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할수록(Lee, 2021), 주

관적인 건강 수준이 낮아질수록(Moon, Kim, & Seong, 2021), 

젊은 연령대일수록(Huang & Zhao, 2020), 두려움이 높아질수

록(Tsang, Avery, & Duncan, 2021), 만성 신체 질환 및 평소 

음주, 흡연, 운동 등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은 사람(Moon, Kim, 

& Seong, 2021)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의 심각성이 높

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2020)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조사 대상자의 40.9%가 코로나 

19와 관련된 심리적, 행동적 이상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홍콩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국민 우울 연구에서도 25.4%

가 감염병 유행 이후 우울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oi, 

Hui, & Wan, 2020).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전 국민을 대상으

로 실시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Korea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 2021)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우울 평균점수(PHQ-9)는 2018년도 2.23점에 비해 

2021년 4월에는 5.7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0대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

이 변화하고, 코로나 19 감염위험 상황이 놓이면서 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젊

은 층이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21) 보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서비스업 종사자 등 특

정 계층과 집단에서 일자리 상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

고 강조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화로 

높은 수준의 스마트 워크로 업무방식을 변경하였지만, 일부 근

로자는 방역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제한, 입국

관리 등)로 인해 실직을 경험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업무 방식

을 바꿔야만 했다(Giorgi et al., 2020; Sasaki, Kuroda, Tsuno, 

& Kawakami, 2020). 코로나 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MOHW, 2020), 일

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하면서 유

동인구의 감소, 여행과 외출 제한으로 여행, 문화, 교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Jo, 2020). 

서비스업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Gu et al., 2020).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Baker, Peckham, & Seixas, 2020)에 따르면 노동력의 

10%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는데 의료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상점 직원, 버스 운전사, 

청소부, 은행 직원 및 접객업, 교대근무 종사자 등 대부분 서비

스 업종이었다.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인 콜센터에서 

국내 2020년 3월 170명의 상담사가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하다

가 코로나 19에 집단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집단감

염이 이어지고 있다(Lee, Park, Kim, & Yoo, 2021).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근로

시간에 거리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콜센터 근무환경과 다른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차이가 있지만, 고객과 접촉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적절한 거

리두기가 안 되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는 공통된 속성

을 지닌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은 근로자를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질병을 전염시키는 연

결고리가 될 수 있다.

서비스업 특성 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근로

자들은 언제라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

고 일할 수밖에 없다(Choi, Hui, & Wan, 2020). 두려움은 잠재

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적인 감정으로, 너무 지나치면 공

포증이나 심각한 우울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너무 낮으면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가의 정책을 무시하거나 위험한 행

동을 하여 개인과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Mertens et al., 

2020). 그러므로 두려움은 코로나 19가 개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무

엇을 두려워하는지, 인식된 감염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발생 이후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나오

고 있지만, 직종별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으며 특정 업종의 

종사자들의 우울을 연구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업

은 감염관리를 잘 하지 못해 감염자가 많이 생겼다는 언론보도

나 이슈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업 종사자들

을 힘들게 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실시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시점에

서 서비스업 종사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코로나 

19 감염 이후 시기에 효과적인 우울 관리 대책을 개발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신종 감염

병 발생 시 서비스업 종사자의 다양한 심리상태 변화를 이해하

고, 효과적인 우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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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효과적인 우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적 특성에 대해 파악

한다. 

 연구대상자의 감염위험인식, 코로나 19 두려움, 우울수준

을 파악한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적 특성, 감염위

험인식, 코로나 19 두려움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통계청에서 고시 ․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분류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

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 중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협

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표본수 산출은 G*Power 3.1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Power) .95로 설정하여 총 217명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서비스업의 종사자 중 탈락율을 고려해 충

분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6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237명이었으며, 이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코로나 19에 대한 감

염위험인식, 두려움, 우울증상에 관한 항목 36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1) 대상자 특성

대상자 특성은 일반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으로 13 문항으

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코로나 19 발생 이후 

건강상태 변화, 피로수준 변화, 흡연량 변화, 음주량 변화, 운동

시간의 변화에 대한 7문항이다. 직업 관련 특성은 직책, 근무기

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소재지(권역), 사업체 유형에 대한 

7문항으로 총 14문항이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화는 코로

나 19 발생 이후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매우 나빠졌다’ 1점에서 ‘매우 좋아졌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

미한다. 피로수준, 흡연량, 음주량, 운동시간의 변화는 ‘매우 적

어졌다’ 1점에서 ‘매우 많아졌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

로수준과 흡연량, 음주량, 운동시간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2) 감염위험인식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위험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 19 

감염위험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Lee & You, 2020)에서 사용

한 항목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19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는가’, ‘코로나 19 감염 위험도에 

어느정도로 불안한가’,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신체적, 정신

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 19 발생 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 4가지 문항을 ‘전혀 위험

하지 않다’ 0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10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19 감염을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염위험인식 도구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s ⍺값은 .81이었다.

3) 코로나 19 두려움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트라우

마 스트레스학회에서 조사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

사’ 보고서(KSTSS, 2021)에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상황별로 확진에 대한 두려

움, 확진으로 인해 비난이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업장 내에

서 받게 될 두려움에 대한 상황으로 조사하였다. ‘내가 확진자

가 될까 봐 두렵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될까봐 두렵다’, ‘내

가 자가격리를 하게 될까봐 두렵다’, ‘사업자에 확진자가 생길

까봐 두렵다’, ‘내가 업무로 만나는 대상자가 감염 의심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일 것 같아 두렵다’, ‘내가 확진자가 될 경우 주변

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다’, ‘내가 확진자가 되어 병

가를 신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다’, ‘내 주변에 증

상이 의심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렵

다’ 8가지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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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려움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값은 .90이었다.

4) 우울

서비스업 종사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 증상을 확인하기 위

해 Spitzer 등(1999)에 의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An, Seo, Lim, 

Shin 과 Kim (2013)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사용하였다. PHQ-9의 9개 항목에 

대해 증상 발생 빈도에 따라 0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3점(거

의 매일)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해 지난 2주 동안 각 증상

으로 인해 우울상태를 표시했으며, 총점의 범위는 0~27점이다. 

An 등(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단점은 9점이고, 0~4점을 

정상, 5~9점을 가벼운 우울, 10~14점을 중간 우울, 15~19점은 

심한 우울, 20~27점을 매우 심한 우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 등(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값은 .95

였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값은 .90으로 양호한 신뢰

도를 나타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행되었다. 서비스업 보건관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 

서비스업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서비스업 근

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관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서면을 통해 연

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익명성 보장, 연구 도중 철회가 가능하

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은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연구

가 진행된 후에는 폐기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MC21QISI003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직업특성은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염위험인식, 코로나 19 상황별 두려

움,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고, Cronbach’s 

⍺로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독립표본 t-

검정과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건강상태변화, 피로변화, 흡연량 변화, 음주량 변화, 운동

시간 변화, 감염위험인식도, 코로나 19 상황별 두려움, 우

울은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로 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대상자 237명 중 남성 191명(80.6%), 여성 46명(19.4%)으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20-30대가 115명(48.5%)으로 절반가량

으로 전체 연령 평균은 40.81±7.24세였다. 건강상태변화, 흡연

량 변화, 음주량 변화, 운동시간 변화는 ‘변화없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각각 180명(75.9%), 138명(58.2%), 105명(44.3%), 105

명(44.3%)로 제일 많았고, 피로수준은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16명(48.9%)로 제일 많았다. 

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중 직위의 절반가량인 기타가 120

명(50.6%)으로 위탁직,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었고, 근무 기

간은 평균 6.72±7.90년으로, 5년 미만이 123명(51.9%)으로 제

일 많았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65명(27.4%), 계약직 104명

(43.9%), 기타 68명(28.7%)으로 기타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 대부분이었다. 근로자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75명

(73.8%), 50인 이상 사업장이 62명(26.2%)이었다. 소재지는 중

부권이 101명(42.6%), 사업체 유형은 위탁업체 등이 127명

(53.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우울,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감염위험인식,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증상은 평균점수는 27점 만점에 9.76 

±6.62점이었다. 우울증 선별도구(PHQ-9)의 평균점수 절단점

(10점 이상)을 통하여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서비스

직 종사자의 우울 정도는 정상수준(0~4점)이 56명(23.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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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7)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91 (80.6)
 46 (19.4)

Age (year) 20~39 
40~49 
≥50

115 (48.5)
 89 (37.6)
 33 (13.9)

40.81±7.24

Change in 
health status 

Much worse
Worse
No change
Improved
Much improved

 5 (2.1)
 40 (16.9)
180 (75.9)
 11 (4.6)
 1 (0.4)

Change in 
fatigue

Decrease a lot
Decrease
No change
Increase
Increased a lot

 3 (1.3)
 6 (2.5)

 62 (26.2)
116 (48.9)
 50 (21.1)

Change in 
smoking

Decrease a lot
Decrease
No change
Increase
Increased a lot

18 (7.6)
 9 (3.8)

138 (58.2)
 43 (18.1)
 27 (11.4)

Change in 
drinking 

Decrease a lot
Decrease
No change
Increase
Increased a lot

 30 (12.7)
 38 (16.0)
105 (44.3)
 40 (16.9)
22 (9.3)

Change in 
exercising

Decrease a lot
Decrease
No change
Increase
Increased a lot

 62 (26.2)
 60 (25.3)
105 (44.3)
 7 (3.0)
 3 (1.3)

Position Staff
Chief, assistant manager
Senior manager, team leader
Ect.

 84 (35.4)
18 (7.6)
15 (6.3)

120 (50.6)

Working career
(year)

＜5
5~9
≥10

123 (51.9)
 63 (26.6)
 51 (21.5)
6.72±7.90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Contract worker
Ect

 65 (27.4)
104 (43.9)
 68 (28.7)

Worker size ＜50
≥50

175 (73.8)
 62 (26.2)

Region (area) Metropolitan region
Central region
Southern region

 70 (29.5)
101 (42.6)
 61 (25.7)

Company type Branch office
Subsidiary company
Consignment company, etc

 70 (29.5)
 40 (16.9)
127 (53.6)

벼운 수준의 우울(5~9점)이 76명(32.1%), 중간 수준의 우울

(10~19점)은 84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20점 이상의 심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21명(8.9%)으로 나타났다.

감염위험인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8.06±2.06점으로 코로나 

19발생 후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 19 위험인식’,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

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도’ 의 점수 순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은 5점 만점에 평균 4.39±0.66점으로 상황별 두려움 

중에서 ‘내가 확진자가 될까 봐 두렵다’,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될까봐 두렵다’, ‘내가 자가격리를 하게 될까봐 두렵다’의 점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상자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직업 관련 특성과 우울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고용형태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은 정규직(7.69±5.51), 계약직(10.64 

±7.05) 및 기타(10.38±6.5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4.53, p=.012). 추가로 Scheffé test로 사후 분석한 결과 고용형

태에서 정규직보다 계약직과 기타 고용형태에서 우울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에 성별, 연령, 직책, 근무기간, 근로자 규모, 소재지, 사

업체 유형에 따른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 우울과 일반적 특성 중 주요 변인과의 Pearson 상관

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우울은 피로수준 변화(r=.32, p<.001), 

흡연량의 변화(r=.25, p<.001), 음주량의 변화(r=.20, p=.002), 

감염위험 인식(r=.35, p<.001), 두려움(r=.34, p<.001)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변화(r= 

-.32, p<.001), 운동시간 변화(r=-.28, p<.001)와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

용하였다(Table 4). 

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대상자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고용형태, 

건강상태 변화, 피로수준 변화, 흡연량의 변화, 음주량의 변화, 

감염위험인식, 두려움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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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cognition of Risk of Infection, Fear and Depression of Subjects (N=237)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Depression None (0~4)
Mild depression (5~9)
Moderate depression (10~19)
Severe depression (20~27)
Total

 56 (23.6)
 76 (32.1)
 84 (35.4)
21 (8.9)

 9.76±6.62

Recognition of 
infection risk

Risk of COVID-19 virus infection
Anxiety about the risk of infection
Severity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Difficulty in performing work
Total

 8.58±2.21
 8.10±2.41
 6.70±3.48
 8.84±2.07
 8.06±2.06

I am afraid of being a COVID-19 confirmed case around me 
becoming a COVID-19 confirmed case 
being self-isolation
becoming a COVID-19 confirmed asymptomatic case
getting any discrimination from work after I become COVID-19 confirmed 
getting blamed in the relationship after I become a COVID-19 confirmed
that there is a person suspected of COVID-19 doesn’t report his status around me 
working with a person suspected of confirmed case or a person asymptomatic case 
Total

 4.50±0.71
 4.61±0.69
 4.56±0.71
 4.58±0.71
 4.18±1.08
 4.33±098
 3.91±1.13
 4.38±0.83
 4.39±0.66

Table 3.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37)

Variables Categories n (%)
Depression 

M±SD t or F (p) Scheffe ́́
Gender Male

Female
191 (80.6)
 46 (19.4)

10.50±6.79
 8.54±5.76

1.39 (.166)

Age (year) 20~39 
40~49 
≥50

115 (48.6)
 89 (37.6)
 33 (13.9)

 9.87±6.13
 9.54±6.40
 9.39±8.73

0.08 (.924)

Position Staff
Chief, assistnat manager
Senior manager, team leader
Ect.

 84 (35.4)
 18 (7.6)
 15 (6.3)

120 (50.6)

 9.43±6.92
 6.94±3.70
 8.73±7.81
10.54±6.50

1.85 (.138)

Working career
(year)

＜5 
 5~9
≥10

123 (51.9)
 63 (26.6)
 51 (21.5)

10.06±6.45
 9.87±7.38
 8.90±6.62

0.56 (.572)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a

Contract workerb

Ect.b

 65 (27.4)
104 (43.9)
 68 (28.7)

 7.69±5.51
10.64±7.05
10.38±6.56

 4.53 (.012) a＜b

Worker size ＜50
≥50

175 (73.8)
 62 (26.2)

 9.65±6.42
10.08±7.19

-0.44 (.658)

Region (area) Metropolitan region
Central region
Southern region

 70 (29.5)
101 (42.6)
 61 (25.7)

 8.64±6.45
10.02±6.76
11.03±6.51

 2.18 (.115)

Company type Branch office
Subsidiary company
Consignment company, etc

 70 (29.5)
 40 (16.9)
127 (53.6)

 9.74±6.58
 8.68±5.09
10.11±7.06

0.71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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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N=237)

Variables
Change in

health status
Change in 

fatigue 
Change in 
smoking 

Change in 
drinking 

Change in 
exercising

Perception of 
infection risk

Fear Depression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Change in 
health status

1

Change in 
fatigue

-.38
(＜.001)

1

Change in 
smoking 

-.23
(＜.001)

.30
(＜.001)

1

Change in 
drinking 

-.20
(.002)

.24
(＜.001)

.40
(＜.001)

1

Change in 
exercising

.32
(＜.001)

-.38
(＜.001)

-.16
(.016)

-.06
(.363)

1

Perception of 
infection risk

-.14
(.035)

.25
(＜.001)

.09
(.154)

.17
(.010)

-.20
(.002)

1

Fear -.17
(.008)

.31
(＜.001)

.15
(.019)

.10
(.109)

-.16
(.013)

.60
(＜.001)

1

Depression -.32
(＜.001)

.32
(＜.001)

.25
(＜.001)

.20
(.002)

-.28
(＜.001)

.35
(＜.001)

.34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96 4.31 0.45 .650

Change in health status -2.31 0.77 -.19 -3.02 .003

Change in fatigue 0.53 0.54 .07 0.97 .333

Change in smoking 1.05 0.42 .16 2.50 .013

Change in drinking 0.31 0.37 .05 0.85 .397

Change in exercising -0.85 0.45 -.12 -1.90 .059

Perception of Infection risk 0.61 0.23 .19 2.68 .008

Fear 1.15 0.72 .12 1.60 .111

R2=.284, Adj. R2=.263 F=13.00, p＜.001

였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

인한 결과 변수들의 VIF는 1.26~1.66 사이로 10 이하였고, 공차

한계는 0.60~0.80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13.00,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26.3%였다.

독립변수 중 흡연량의 변화(β=.16, p=.013), 감염위험인식

(β=.19, p=.008)이 우울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화(β=-.19, p=.003)가 우울에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를 통해 서

비스업 종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효과를 미치는 변수는 감염위험인식으

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화, 흡연량의 변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코로

나 19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위험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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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하며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44.3%가 PHQ-9 10점 이상의 우

울 증상을 보였으며,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우울 수준이 다른 

직군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 척도인 PHQ-9

을 이용한 국내 일반국민 조사결과(Lee & You, 2020)나 코로

나 19 이후 다른 직군인 전공의(Ji, 2021), 사회복지사(Yoon & 

Kim, 2020) 연구보다 우울 경험률이 약 2~3배가량 높게 나타

났다. 서비스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장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로(Jo, 2020)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매업, 음식 숙

박업 등 서비스업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물리적 작

업장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잠재적인 감염위험 상황에 놓여있다

(Semple & Cherrie, 2020). 이러한 코로나 19 유행상황에서 

겪게 될 경제적 위기와 감염위험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두려

움과 우울의 예측변수로 조사한바 있다(Giorgi et al., 2020; 

Mertens et al., 2020). 게다가 서비스 직종은 타 산업보다 상대

적으로 고객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 감정노동 비중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Borritz et al., 2005). 이러한 감정노동은 고객과 상

호작용하면서 과도한 요구와 불평으로 높은 심리적 부담과 우

울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Han et al., 2018), 코로나 19 유

행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타 직종에 비해 우울감을 더 높게 경험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지만 추후 감정노동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울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코

로나 19로 인한 서비스업 종사자의 우울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

입과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객을 대면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코로나 19 특성 상 대면근무를 하는 서비

스업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개인 보호 도

구를 완비하며 서비스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위험인식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염위험인식이 증가할수록 우

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발생 후 ‘업무수행

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는 타 직종과 달리 서비스업은 원격 재택근무가 어렵고(Choi, 

Hui, & Wan, 2020),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 지침 준수로 인해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

에 더 어려움이 많아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콜센터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 제도나 시차근무제, 자동응답시스템, 재택근무, 

모바일 앱 등을 도입해서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여 감염 예방 

대책을 세웠으나(Lee, Park, Kim, & Yoo, 2021), 이는 일부 대

기업에서 가능한 일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위

해 직업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며(Gu et al., 2020), 정

부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모바일 앱 제작 지원을 해주

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의 영향요인 중 코로나 19 발생 이후 주관적으로 건강 상

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할수록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 인지가 안 좋을수록 우울증

상이 있다고 설명한 선행연구(Moon, Kim, & Seong, 2021)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 중 흡연량의 변화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우울증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울증과 흡연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기 때문에(Moon et al., 2019), 흡연량의 증가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경생물학적으로 흡연과 우울증을 분석한 선행연구

(Berlin, Covey, Donohue, & Agostiv, 2011)에서 체내 니코

틴의 증가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쾌감

이 발생하나, 반복적인 흡연에 내성이 생겨 결국 쾌락 대신 우

울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결국 흡연은 우울에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며,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건강 상담 

시 우울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흡연 문제도 통합적으로 고

려해봐야 한다. 

초기 예상과 달리 두려움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려움보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변화와 감염위험인식, 흡연량의 변화가 우울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반

복연구를 수행하여 두려움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사람을 직접 대면해

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서비스업 직종의 경우 코로나 19 감

염 상황에서 우울감이 높아질 위험이 있으니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코로나 

19는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심리적 고위험군인 의료진들

에게 집중된 정책은 자칫 생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업 직종의 정신건강이 개인의 책임으로 소홀히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의 시각으로 현 문제를 관심 있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근로자의 건강행태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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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자

칫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기간 동안 마

음 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두 돌볼 수 있는 관리지침과 예방 교

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횡단적 단면조사연구이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전국 서비스업 종사자로 확대 해석하는데 제

한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코로

나 19 유행 상황에서 연구대상자의 44.3%가 PHQ-9 10점 이상 

나온 우울 증상을 보였다. 특히 감염위험을 높게 인식하거나 흡

연량이 늘어나는 경우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코

로나 19 발생 이후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경우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이상 서비스업 종사자의 우

울에 대한 심각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

지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정

신과적인 치료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발병 중간단계에서 진행되어 추후 감염병 종식 이후 서비스

업 종사자의 우울증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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